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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자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승일(78, 화학과 1957
년 입학·3년 수료) 동문이 서울대학교 ‘암곡학술기금’ 10억원을 쾌척했다.  

□ 2016년 9월 19일(월) 서울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과 신승일 동문
을 비롯해 조완규 前총장, 손봉호 사범대 명예교수, 이주형 인문대 학장, 김성
근 자연대 학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. 

 □ 성낙인 총장은 “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신 신
승일 동문님은 평소에도 배려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시며 지식인의 책무를 충실
히 이행하고 계신다”며 “이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”고 말했다. 

□ 신승일 동문은 “동문으로 먼 타국에 있었지만 모교와 대한민국을 늘 가슴에 품
고 살아왔고, 지금의 내가 있기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서울대에서 싹튼 
학자로서의 사명감, 그리고 동료로 함께 일하며 도와주신 고국의 여러분들이 
있었다”고 회고한 뒤 “21세기 문명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
라 지식인이 당면한 과제에 도전하는 데 초석을 다지고 싶었다”고 밝혔다. 또
한 “한국이 새로운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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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구하는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며 “기부를 통해 
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선물 받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”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. 

□ 신승일 동문은 생화학·세포유전학·면역학 등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
UNDP(유엔개발계획)가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를 서울대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
인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생명과학 발전과 산업화에 적극 참여했다. 1961년 서
울대 3년 수료 후 미국에서 학사, 석박사 학위를 받은 신 동문은 네덜란드 라
이덴 국립대 유전학 연구소 연구원, 런던 국립의학연구소 펠로우, 스위스 바젤
면역학연구소 창립 선임연구원, 뉴욕 알버트아인슈타인의과대 유전학과 교수, 
서울대 자연대 초빙교수, UNDP 수석보건자문관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
라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원과 대학교수 직을 역임했다. 또한 지금은 한국의 대
표적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한 셀트리온을 2002년 한미합작회사로 기획하고 공동
창업한 주역이기도 하다.

□ 신승일 동문은 2011년 서울사대부고에 장학금 5억원을 기탁해 ‘신승일 장학재
단’을 설립, 원주중학교에도 10억원의 장학기금으로 ‘암곡장학재단’을 설립하는 
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. 이외에도 신 동문은 서울대 선한 인재 장
학금, 서울사대부고 발전기금에도 꾸준히 기부하며 모교 발전을 후원하고 있다. 

□ ‘암곡학술기금’은 신승일 동문 부친의 호를 따 명명 됐으며, 서울대학교는 신 동
문의 뜻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인문학 소양을 갖춘 과학자와 현대과학의 기초를 
이해하는 인문학자를 양성하고, 새로운 한국적 지식인의 표상을 정립하여 과학과 
인문학의 접목을 추구하는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.

   


